
충남축제탐방_ 제10회 청양고추 구기자 축제

신종플루 위협으로 많은 지역 축제가 개최를 포기한 가운데 '제10회 청양고추 구기자축제'는 계획

대로 진행했다. 이번 축제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청양읍을 가로질러 흐르는 지천 둔치, '백세건강공

원'에서 열렸다.

아마, 조류독감이 유행했을 때부터였던 것 같다. 그 과학적 근거를 떠나 국민 사이에서는 우리 고

추와 마늘 등이 조류독감을 이겨내는 근원적인 힘이라는 믿음이 확산됐다. 그 때문일까, '청양고추 구

기자축제'에는 적잖은 사람들이 몰렸다. 신종플루에 대한 위협과 더불어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렸는

데도 말이다. 몇 가지 부정적 요인만 없었더라도 아마 지천 둔치는 사람들에 치여 발 디딜 틈도 없었

을 터다.

178┃열린충남

매콤한 붉은 빛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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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을 수 없는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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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환경에서 자란 질 좋은 고추

대부분 지역에서 벌어지는 특산품 축제와 마찬가지로 청양고추 구기자축제도 세 가지 큰 축으

로 구성되었다. 장터 마련을 통한 특산품 판매, 찾아온 손님들에게 청양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부대 홍보 부스, 마지막으로 위안잔치 성격의 다양한 공연과 체험장 운영이다.

서산·태안 지역의 육쪽마늘 축제나 금산군의 인삼축제 역시 마찬가지다. 언제부터인지 모르

겠지만 이런 유형이 대부분 지역 특산품 축제에서 큰 줄기를 구성하고 있다.

축제가 열리는 구획 초입에 설치한 판매장은 임시 장터임에도 일사 분란했다.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투명 봉투에는 태양의 빛깔을 담은 매혹적인 마른 고추와 함께 품질보증서가 들어 있었

다. 지역 농협 직원 등으로 보이는 붉은 티셔츠를 맞춰 입은 판매원들은 오가는 손님들을 향해

고추의 우수성을 홍보하느라 여념이 없다.

이번 축제기간에 일반 건고추는 600g에 8,000원, 청양고추는 이보다

조금 비싼 11,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청양고추는 무엇보다 청정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좋아요. 일교차도

심해서 껍질이 두꺼워 고춧가루도 많이 나오죠."

한 판매원의 자랑이다. 집에서 조금씩 말린 고추는 보았지만 한자리에

서 그렇게 많이는 처음이다. 그 빛깔이 참 오묘하고 곱다. 잘 들인 천연염

색 작품을 보는 것 같다. 코를 강하게 자극하는 매콤한 향도 싫지 않다.

고추와 함께 청양 특산품인 구기자는 축제 이름에도 포함이 되기는 했

지만 아무래도 고추에 밀리는 모양새다. 몇몇 농가에서 구기자와 구기자

주 등 구기자 가공품을 가지고 나왔지만 고추에 비해 그리 조직적이지는

못하다. 구기자를 잘 모르는 이방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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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콤한 보리밥 먹고 김치도 내 손으로

공연무대를 설치한 축제장 중앙부문에는 청양군 내 마을을 자랑하거나 특산품 등을 홍보하기

위한 천막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중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끄는 것은 역시 체험장이었다. 맥주를

시원하게 보관하기 위한 쿨러박스처럼 생긴 것을 하나씩 어깨에 걸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에

궁금했는데, 김치였다. 체험장 중에서도 청양고추를 팍팍 넣고 매콤하게 김치를 담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한 코너가 가장 인기가 좋았던 모양이다.

'청양 고추장으로 보리밥 비벼먹기 프로그램'은 축제장에서 맛있고 저렴한 한 끼 식사를 제공

했다. 시뻘겋게 비벼낸 보리밥도 맛있었지만 반찬으로 푸짐하게 건네 준 열무김치와 무채는 최고

의 맛을 선사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큰 대접에 한 가득이었던 보리밥을 뚝딱 해치우고 밖으로 나와 보니, 둔치에

심어둔 형형색색의 코스모스가 잔바람에 좌우로 몸을 흔든다. 쳐다보고 있으면 더위가 조금은 가

시는 듯하다.

지천 둔치의 코스모스와 지천을 한가로이 떠다니는 오리떼를 보면서 통나무로 만든 다리를 건

너면 아이들이 좋아할 어린이 체험장과 동물농장에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그 곁에는 축제 부대행사 형태로 진행한 '2009 청양 세계 고추 박람회' 장을 만들어 두었다. 조

금은 학술적인 곳이었다.

매콤한 즐거움 가득한 박람회장

입구에는 화분에서 잘 자란 고추가 시선을 끌었다. 색깔이며 모양

이 어찌나 예쁘고 건강해 보이는지, 그 앞에서 베테랑 농민이 고추

재배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열심히 설명하고 몇몇 참가자들이 눈을

떼지 못한 채 경청하고 있다. 자부심과 호기심이 묘하게 얽혀 뜨거

운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이어지는 부스는 전시관이었다. 각종 고추품종 관련 종묘회사와

가공식품, 농기계, 건강식품 관련 회사들의 홍보가 치열하게 이루어

지고 있었다. 반신욕 기구부터 신용카드 홍보 부스까지 만물박람회

를 방불케 했다. 그 와중에 눈에 띄는 곳은 주한 베트남사회주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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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국 대사관과 주한 태국대사관 주한

인도대사관에서 우리의 고추와 비슷한

자국의 향신료를 선보인 부스였다. 부

스의 내용물이 그리 풍성하지는 않았

지만 호기심을 끌기엔 충분했다.

그래도 역시 고추산업박람회장의 백

미는 '세계 고추 전시장'이었다. 중국,

인도, 미얀마, 한국 등 아시아관에는

270종에 달하는 각국의 고추가 전시되

었고 브라질, 멕시코, 미국, 페루 등

아메리카·오세아니아관에는 73종, 불가리아와 네덜란드, 영국, 헝가리 등 유럽·아프리카관에는

44종의 고추가 전시되었다. 전시된 고추만 총 60개국 387종에 달했다.

같은 고추에 속한다는데 생김이 얼마나 다른지 신기하기만 했다. 자라는 방향이 위와 아래로

제 각각이었고 길쭉한 것과 둥근 것, 큰 것과 작은 것, 신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고추가

다 정리되어 있는 듯했다. 생전 처음 보는 세계 각국의 고추에 정신이 팔려있을 때 뒤쪽이 소란

스럽다.

아주머니 특유의 호탕하고 멀리 퍼지는 웃음이 귀를 파고든다. 돌아보니, 일군의 아주머니들이

입을 가리고 웃느라 정신없고 그 사이에 있는 아저씨는 객쩍은 웃음만 날리고 있다.

그 소란(?)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궁금증에 그 곳을 찾아가 보았다. 세상에, 본래 있는 품종인지

아니면 육종기술의 승리인지, 정말 알 수 없었다. 동음이의어인 '고추'와 많이도 닮았다.

태양은 여전히 여름의 열기를 간직하고 있지만 하늘 빛깔만큼은 가을을 담은 9월, 청양에서

열린 고추·구기자 축제는 '매콤한 즐거움'이 가득했다.


